
 
 

세계인권선언 71주년

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

   

-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, 존엄하며, 평등하다

-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, 피부색, 성, 언어,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

71년 전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꺼내어 읽어봅니다. 인권의 기본 가치인,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에
도 가장 앞에 등장하는 ‘존엄’과 ‘평등’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지켜지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.

 

-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‘한 사람의 인간’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.

올 한해 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무너뜨린 혐오선동세력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‘성적지향’을
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을 발의하여 법 앞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정치
인들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.

   

- 제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. 어느 누구에게
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.

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고 평등하며 ‘한 사람의 인간’으로 인정받는 이들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
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다가오는 2020년,



혐오에 굴하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정도는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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